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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소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도장직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만 26세인 1984년 2월 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특이 증상 없이 

지냈고, 발병일시까지 약 28년간 도장작업에 종사하였다. 2012년 2월경 수행한 특수

건강진단에서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직업환경의학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이후 대학병

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골수생검, 단백영동검사결과를 실시하여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

받았다. 2014년 10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과거 도장작업 중 도료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근거로 다발성골수종 발생을 주장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4년 2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1부에 배속되었다. 1993년 2월 

21일부터 도장2부로 부서이동되었고, 도장 1부와 2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

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20분간이며 식사시간 1시간, 휴게

시간은 오전 30분, 오후 10분씩 주어졌다. 잔업이 있는 경우 약 3시간 업무가 연장되

었다. 휴일 관계는 토・일요일 휴무이나 상황에 따라 특근 형태로 근무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도장작업 중 벤젠에 노출될 수 있었다. 벤젠 누적노출량은 문헌자료, 

과거 역학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는 조선업 도장부서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총 누적노출량은 67.6 ppm・yrs으로 추정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10 ppm・yrs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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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1984년 2월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대학병원의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액 이상 소견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2

년 2월 22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3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4회의 자가

조혈세포 이식수술을 완료하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과거력 상 특이 소견이 없었

다. 현재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다. 음주력은 20대 초반부터 한달

에 4-5회, 1회당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 흡연은 20대 초반부터 시

작하였으며 하루 1/3갑씩 피웠고 2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한다. 가족력 상 특이 소

견 확인되지 않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84년 입사하여 약 28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

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약 28년간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최소 12.3 ppm・yrs ~ 최대 67.6 

ppm・yrs 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끝.


